
지난 주 통계

주일 헌금 CD $30

감사 헌금 CD $20

십일조 헌금 CD $80

장년 출석 13명

어린이 출석 12명

 

교회소식

1.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
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. 

   방문: 임성희
    

2. “하나님을 경험하는 삶” 그룹토의: 주일 오후 6시 김승용목사댁 

3.  사무엘상성경공부 :  4시 본당에서

4.  세례 및 유아세례신청(5세미만) - 오늘까지  
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11. 18.   68호

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

다트머스 한인교회

담임목사: 김 승 용 
교회주소: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, NS B2W 6J8

연락처: 1-902-746-3566, mahanaim0904@gmail.com
www.dartmouth-k-church.com



(어린이교회)  갈라디아서 5:22-23

22  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
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
23   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
라

사사기  21:25
25   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
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

여는 기도 김승용목사

찬양 다함께

성경봉독 갈 5:22-23 김승용목사

어린이설교 성령의 열매! 사랑 김승용목사

대표기도 김승용목사

성경봉독 삿 21:25 다함께

설 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김승용목사

교회소식 김승용목사

결단의 찬양 다함께

축 도 김승용목사

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 
                    

성경의 시대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습니다.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
시대입니다. 사사기 1:11-23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시대상황이 적날하게 나옵니다. 가
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
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.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
들을 구해달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라는 리더를 보내주십니다. 그 사사
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내 다시 하나님을 다시 떠나 우상을 
섬깁니다. 사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사사
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다시 범죄하는 어리석은 쳇바퀴가 계속 이어집니다. 기드온을 비
롯한 몇 명의 사사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지만 삼손의 실패를 비롯한 사사들의 영적 미성
숙의 모습도 사사시대의 영적어둠의 한 원인임에 분명합니다.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
분은 12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끔찍한 악행과 그 결과 한 지파를 거의 사라질 정도
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. 이것이 사사기가 기록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. 

도대체 이 끔찍한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사사기의 마지막은 바로 그 원
인에 대해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. “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
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” 즉, 그들이 섬기고 지키고 따를 절대적인 존재
와 절대적인 법과 절대적인 원칙인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저 자기들의 편협한 생각
에, 형편에, 작은 이익에 맞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
입니다.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나요? 왕을 세우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 
하나님은 사무엘에게 “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기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”고 
삼상 8:7에서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.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
버렸습니다. 왕의 명령과 왕의 법도와 왕의 치리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과 욕심을 
앞세워 자기 입맛에 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영적 어둠이었습
니다.

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먼 과거의 한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이 사
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과연 무관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? 
포스트모더니즘, 자국우선주의, 배타주의, 무한개인주의, 이성만능론, 황금만능주의. 인본
주의..... 이 시대를 표현하는 이 단어들 속에 들어 있는 함정들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
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이 왕이 되어, 인간의 소견에, 한 개인의 소견에, 
어느 한 집단의 소견에 옳은 대로 폭주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사사시대의 영적 
암흑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현대의 영적 어둠을 만들어 냅니다. 

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. 사실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아직 켜져 
있습니다. (삼상3:1-3) 아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빛 가
운데로 돌이켰듯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짠 맛을 
내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법도와 명령과 그의 치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
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.  (다음 주에 계속해서) 

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



The fruit of Holy Sprit

The fruit of the Spirit’s not a coconut! X2
If you Wanna be a coconut 
you might as well hear it

You can’t be a fruit of the Spirit
Cause the fruit is

Love, Joy, Peace, Patience,
Kindness, Goodness, Faithfulness,

Gentleness, and Self-control (Repeat)
Banana, Watermelon, Lemon, Cherry, Grape

난 기다려요
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(아니아니) 

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(아니아니)
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(아니아니)

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X 2
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

나를 위해 이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
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

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
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




